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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배포 일시 2022. 11. 30.(수)

담당 부서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책임자 과  장 강태석 (044-201-3364)

담당자 사무관 오윤택 (044-201-3366)

보도일시 2022. 11. 30.(수) 16:00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원희룡 장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피해현황 점검

- 공사중단 피해상황 점검 및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청취,

시멘트 운송자의 조속한 업무 복귀 촉구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사무실에서 건설업계 관계자와 입주예정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 ‘22. 11. 30.(수) 14:00∼14:50, (장소) 둔촌주공 재건축 현대건설 현장사무실

(참석) 국토부장관, 한국주택협회, 현대건설, 현장소장, 입주예정자 등

□ 11월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0% 미만으로 감소하고, 시멘트 공급이 끊기면서 전국 레미콘 

생산량도 11월 29일 기준 평시 대비 8% 수준으로 줄어들어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46개 건설사, 전국 985개 현장 중 577개(59%)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대한건설협회 조사결과)되었으며,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ㅇ 특히, 주택건설현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

되었으며, 이번주 중 128개 현장의 추가적인 공사 중단이 예상(한국주택

협회 조사결과)되는 등 입주예정자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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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를 비롯하여 제조업과 건축·전기·소방 등 건설분야 연관

업종까지 피해를 입는 등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둔촌주공 현장소장은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

으로, 11월 25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철근, 형틀 작업만 

일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레미콘 타설 중단이 장기화되면 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ㅇ 입주예정자 대표는 “이미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입주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며,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대체가 불가능한 시멘트 운송차량에 대해 일주일 째 

운송거부를 지속해 오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이 전면 중단되고 현장

에서도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ㅇ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는 입주예정자 분들께서도 공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이어 “정부는 시멘트 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운송업체 

등을 통해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며, “오늘도 많은 운송자가 시멘트 

수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내일까지 명령서가 차질 없이 송달된다면 

물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건설현장도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멘트 운송자 여러분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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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울러 입주예정자 대표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사비 관련 분쟁

으로 당초보다 일정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시공사 관계자께서는 더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남은 공사기간 중 안전시공, 품질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주택토지실 책임자 과  장 강태석 (044-201-3364)

<총괄>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오윤택 (044-201-3366)

<공동> 건설정책국 책임자 과  장 우정훈 (044-201-3538)

건설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044-201-4585)


